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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nstrumental support (i.e., economic and practical 

support) from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We examined both parents'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and parents'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From the data of the 2010 second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we selected 532 mothers and 524 fathers who were married and had at least one adult child aged over 25.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y the parents' gender showed that fathers were more likely to agree with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in general when they had unmarried children, had a lower household income level, had a lower evaluation of their 

socio-economic class, were satisfied with their own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and were satisfied with their couple relationships. For mothers, they were more likely to agree with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in general when they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couple relationships, and perceived their child as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Our 

analyses of the actual provision of support indicated that fathers tended to provide more support when they perceived that 

they were healthy, had unmarried children,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and reported a higher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For mothers, they were more likely to provide 

actual support when they were healthy, had unmarried children, had a higher level of household income, were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and less satisfied with their couple relationshi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it is imperative 

to distinguish the attitudes toward support from the actual provision of support and to also consider parents' gender in the 

literature on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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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

러나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경

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 등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수준

이 과도해져서 ‘캥거루족’, ‘연어족’ 등 부모의 도구적 지

원에 의존하는 성인자녀를 일컫는 용어나 ‘헬리콥터 부

모’ 등 성인자녀에게 과도한 도구적 지원을 하는 부모를 

일컫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과거 한국 가족에서 부

모와 성인자녀 간의 도구적 지원이 성인자녀로부터 노부

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요구되는 성인기에 대학 등록금, 결혼준비 비용 등 성인

자녀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가 있고, 맞벌

이 부부의 증가로 가사노동이나 어린 자녀 돌봄 등에 대

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M. Buch-

mann & I. Kriesi, 2011; J. Lee, 2013).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다양한 형태의 

도구적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부모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

태조사를 분석한 S. Kim(2014)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기혼 남성의 43.5%, 기혼 여성의 40.1%로 이례적으로 높다

고 지적하였다. 손자녀 양육지원의 동기를 분석한 J. Lee 

and J. Bauer(2013)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모로서

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다고 하였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성인의 

독립과 자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녀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고려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점점 인정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Y. Lee, 2011). 부

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는 부모의 심리적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

생명은퇴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50대 다섯 명 중 세 명

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들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비용 등 ‘자녀 뒷바

라지’였다(J. Kim, 2012). 이렇게 현재 부모세대가 자녀의 

뒷바라지로 인해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나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이 있으며, 나아가 가족 및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

모가 많고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

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성인자

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과 함께 성인자녀 지원에 대

해 부모가 갖고 있는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부모의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태도적, 

가족관계적 특성이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성인자녀 지원 관련 태도

가 형성되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모가 실제

로 도구적 지원을 하는지와 함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

는 부모가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한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를 종속변수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와 가족 간 일치 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생과 이

들의 부모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한 Y. Lee(2011)의 연구

가 거의 유일하다. 해외의 경우에도 초기 성인기 자녀 지

원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태도를 알아본 연구(F. Gold-

scheider, A. Thornton, & L. Yang, 2001)와 세대 간 주거 

지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 정도가 발견되었다. 이렇듯 성인자녀에 대

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양적으로

도 많지 않고 연구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 규

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

는 지원을 받는 자녀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

한 연구동향은 세대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

fer) 모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어떤 자녀를 지

원하는지는 세대간 자원이전 모델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

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타적인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이 더 필요한 자녀를 지

원한다는 이타심(altruism) 가설(G. Becker & N. Tomes, 

1977), 훗날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는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risk) 가설(E. Frankenberg, L. Lillard, & R. Willis, 2002), 

즉각적으로 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자녀를 지원한

다는 교환(exchange of money for time) 가설(D. Cox, 

1987)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자원이전 모델의 영

향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

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하는지에 관한 연구

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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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만큼이나 지원을 하는 부모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성별도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

제적 지원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살

펴본 Y.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는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며, 어머니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인자녀에게 지원이 소홀할 수 있다고 

한다. F. Goldscheider and L. Lawton(1998)의 연구에서

도 어머니가 성인자녀에 대한 주거 지원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도구적 지원의 실제 제공과 관련된 

특성에서도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

모, 즉 어머니의 경우 조부인 아버지보다 손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M. Kim, K. Seong, K. 

Paeng, H. Choi, & S. Choi, 2011).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특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부모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

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와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은 무엇인지, 성인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는 수준과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도구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합한 지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부모의 특

성은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태도적,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와 실제 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특성을 알아보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가 형성

되는 배경은 무엇이며 자녀를 지원하게 되는 맥락은 무엇

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최근 사

회적 이슈로 떠오른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 및 지연되는 

청년기 독립 등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데 기초적인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

도와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부모

부양 태도에 관한 특성, 가족관계 특성

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과 관

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부모부양 태

도에 관한 특성, 가족관계 특성, 성인자

녀 지원에 대한 태도 특성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지원 

제공의 현황 및 연구동향

1)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지원 제공의 현황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가 한국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S. Kim, 

2014),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에 대해 ‘대학졸업 때까지’에 

이어 ‘혼인할 때까지’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취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언제(까지)라도’라는 응

답도 기혼남성의 5.1%, 기혼여성의 4.5%를 차지하였다. 

2008년 사회조사에서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해 ‘부모가 지원하지 않음’, ‘부모가 일부 지원’,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

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Y.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

등학생 및 이들의 부모 모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부모

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이외에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 결혼준비 비용은 부모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응

답의 비율이 높았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4)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

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1.7%가 성인자

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른 연구에서

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가 지원을 받

지 않는 성인자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 Kim, 

2006; S. Koh, 2005). 또한 한국의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경

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돌봄 등의 도

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 Han & 

S. Yoon, 1994; Y. Kang, 2011; S. Koh, 2012). 통계청 사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로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과 ‘손자녀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 등 자녀 측의 요구로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37.4%, 2011년에는 39.1%, 2013년 

39.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H. Park, 2013). 이러한 결과 

역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성인자녀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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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2)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지원 제공의 연구동향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현

상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부모로부

터 성인자녀로의 경제적 자원 이동은 선행연구에서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 Bae, 2008; S. Koh, 2012). 예

를 들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유형

을 살펴본 연구(J. Jung & G. Kim, 2012; J. Kim, 2006),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연구(J. Kim & H. Song, 2008; S. Koh, 2002; S. 

Koh, 2012; B. Son, 1998) 등이 있다. 또한 손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 경제적 지원 이외의 도구적 지원에 관한 선

행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G. Han & S. Yoon, 

1994; Y. Kang, 2011; J. Lee, 2013). 예를 들어, 손자녀 돌

봄, 가사노동 등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의 특성이

나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Y. Choi, 

2012; I. Jeong, 2008; E. Kim, 2011; J. Lee & J. Bauer, 

2013; K. Park, 2007),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G. Han & S. Yoon, 1994; H. 

Lee, 2012)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의 혜택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G. Han & S. Yoon, 1994; S. Koh, 2012).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관한 부모의 태

도와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

원 관련 태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에 대하여 2008년 

사회조사 자료 중 고등학생과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응답을 분석한 Y. Lee(2011)의 연구가 국내 연구로는 거

의 유일하다. 해외 연구는 미국에서 대표성 있는 조사인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 자

료를 활용하여 노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또는 성인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F. Goldscheider and L. 

Lawton(1998)의 연구와 디트로이트 지역 표본을 활용하여 

초기 성인기 자녀 지원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태도를 

알아본 F. Goldscheider et al.(2001)의 연구 정도가 있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과 관련된 연

구는 특히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D. Cox, 

1987; J. Jin, 1999; K. McGarry & R. Schoeni, 1995), 성인

자녀의 소득이 낮은 경우(S. Koh, 2005; K. McGarry & R. 

Schoeni, 1995; B. Son, 1998), 성인자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J. Kim & H. Song, 2008), 성인자녀가 아들인 경우(J. 

Kim & H. Song, 2008), 양가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J. 

Kim, 2006)에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

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 등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동향은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을 연구함에 있어 실

제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태도를 함께 연구할 필

요가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의 특성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지원 

제공 관련된 부모의 특성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제공과 관련해서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과 

함께, 부모가 자녀나 노부모 부양에 관해 갖고 있는 태도

나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 Son(1998)

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경제적 요인, 경제

적 동기 이외의 다양한 기타 요인(애경사 유무, 근로활동 

유무,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심정도)이 성인자녀 지원에

서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 지원에 관한 부모의 태도 및 실제 

지원 제공과 관련된 요인을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가

족관계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선

행연구가 대다수라는 점으로 인해 부모의 성별을 고려하

지 않고 서술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

을 예측하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

령, 교육수준, 건강, 미혼자녀 유무 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연령의 경우,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부모의 연

령과 부모의 태도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 Y. Lee, 2010)와 부모의 

연령대와 고등학생 자녀의 태도와만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Y. Lee, 2011)가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

우 고등학생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검

증이 필요하다. 실제 지원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D. Cox, 

1987; K. McGarry & R. Schoeni, 1995)가 있다. 

둘째, 부모의 교육수준은,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F. Goldscheider et al., 2001), 부분

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Y. Lee, 2010), 유의미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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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가 있

다. 실제 지원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

녀들에게 금전 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많다(D. 

Cox, 1987; J. Jin, 1999; K. McGarry, 1999; K. McGarry 

& R. Schoeni, 1995; M. Park, 2007). 

셋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은 부모

의 건강상태와도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건강과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J. Jin, 1999; 

J. Jung & G. Kim, 2012; B. Son, 1998).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관련 태도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미혼자녀 유무의 경우,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직접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미국

의 어머니는 19세 이하의 자녀와 동거할 경우 성인자녀에

게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더욱 지지하였다는 

연구결과(F. Goldscheider & L. Lawton, 1998)를 토대로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는 연구(E. Lee, 2011)가 있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부모

들은 미혼자녀로 인하여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 등의 도구적 지원이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독신인 자녀가 결혼한 자녀보다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더 크다는 연구(K. McGarry & R. Schoeni, 

1995)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미혼자녀가 있을 경

우 부모가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을 보여준다.

2) 경제적 특성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을 

예측하는 부모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득, 경제생활 만족

도, 주관적 계층의식, 노후준비 여부 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소득의 경우, 지원 관련 태도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어머니가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F. Goldscheider et al., 2001)와 소

득이 높은 응답자가 성인자녀에 대한 주거 지원에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가 있다. 실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Koh, 2002; K. McGarry, 1999; 

K. McGarry & R. Schoeni, 1995; L. Pezzin & B. Schone, 

1999; B. Son, 1998). 

둘째, 본 연구에서 경제생활 만족도란 가족의 경제적 

상태 및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소득이나 자산

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경제생활에 대

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

련된 태도나 실제 지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생

활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는 경제적 자원을 공유할 의향이 

높아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실제로 지원을 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경제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성인자녀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과의 관련성을 살

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경험적인 데이터를 사

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이란 사회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평가하고 특정 계층에 주관적인 일

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M. Jackman & R. Jackman, 

1973; D. Yang, 2014). 경제적인 차원에 대한 주관적인 만

족감의 정도인 경제생활 만족도와는 달리, 주관적 계층의

식은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

를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지원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자신의 계층을 높게 평가하는 부모가 자신의 계층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지

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중상층에 속하는 부모가 하층에 비해 기혼자녀

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연구(S. Son, 1992)와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는 연구(E. Grundy & J. Henretta, 2006)가 있다.

넷째, 부모의 노후준비 여부도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0-60대 부모들은 결혼한 자

녀에게까지 확장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신의 노후 

삶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S. Koh, 2012). 노후 

삶에 필요한 자원을 노후준비로 보았을 때 부모의 노후준

비는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S. Shin(2010)의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하

지 않을 때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

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의 교육비

가 포함되며, 자녀의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자

녀양육과 노후준비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부모의 노후준비가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M. Kobayashi(2012)

의 연구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자녀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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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적 지원 간에 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노후준비 

여부와 도구적 지원 제공의 관련성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표성 있는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추

가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같은 부모의 태도 

특성이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관,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소재에 대한 태도 등

이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 Hong and I. Kwak(201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할수록 중년 

부모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났으

나,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는 관련이 없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역시 도구적 지원 태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에 순응적인 태도를 가진 

중년기 성인들이 자신 역시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기대심리를 가진다고 한다(H. Jeon & M. Kim, 2012). 

또한 S. Lee and D. Kim(2002)은 전통적 가치를 수용한 

중년층일수록 세대관계에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강하다

고 하였다. 즉,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모세대는 그만큼 자녀에 대한 도구

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가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와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4) 가족관계 특성

부모의 가족관계 특성인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자녀관

계의 질, 어려울 때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나 노후에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은지 등도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족관계는 가족체계 

중 부부체계로부터 시작되므로 부부관계 만족이나 부부

관계의 질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 하는 다양한 도

구적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성

인자녀에 대한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추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에 관한 태도

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족한 부모는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국내 연구결과(Y. Lee, 2011)가 있다. 해

외에서도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높게 평가한 어머니가 초

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

다(F. Goldscheider et al., 2001). 실제 지원의 경우에도 유

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세대 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손자녀 양육지원 여부 또는 지원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 Guzman, 1999; A. 

Hunter, 1997, J. Lee & J. Bauer, 2013), H. Lee(2012)의 

연구에서도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

가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울 때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나 향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기대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될 것으

로 예측된다. S. Hong and I. Kwak(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가 개인문제나 집안일을 서로 상담하는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모와 성

인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을 경우, 즉 현재 부모가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호혜성 원리에 입

각해서 보면, 부모가 노후에 자녀와 함께 지낼 것으로 기

대할 경우, 성인자녀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거

나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

구에서도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할 경우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이나 집안 청소 등의 도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M. Kim & S. Son, 2005)가 있다. 그러나 노

후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경제적 지원 사이에는 관련이 없

다는 연구도 있다(M. Kobayashi, 2012). 이상을 토대로 볼 

때, 어려울 때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와 노후에 성인

자녀와 동거하기를 기대하는지가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

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과 관련

된 부모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여성가족부가 2010년에 실

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2차 가족

실태조사는 전국 2,500개 일반 가구의 가구대표자(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및 해당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총 4,75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틀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가구와 2005년 12월 이후 

2010년 6월까지 신축된 아파트 가구로 구성되었으며, 2단

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2-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

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노

트북을 이용한 CAPI(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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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전문리서치 회사를 통해 훈련

된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2010년 8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가구원용 조사 응답

자 중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 총 1,056명

(남성 524명, 여성 5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도구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

이었으며, 가족실태조사의 설계 역시 만 25세 이상의 자

녀가 있는 응답자만 부모-성인자녀 관계 관련 문항에 응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연구대상을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

녀로 한정한 것은 부부관계 만족도와 성인자녀 지원의 관

련성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으로 지원에 대한 태도와 실제 지원 두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 본 연

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이

었다. 각각의 변수를 측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성인자녀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

도와 도구적 지원 제공 2개 변수였다. 성인자녀 도구적 지

원에 대한 태도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

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

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Cron-

bach’s α 값은 남성 .69, 여성 .68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

었으며 3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은 경제적 지원

(생활비,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

보기, 병간호 등) 등을 성인자녀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있

는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제

공을 하면 1점, 제공을 하지 않으면 0점으로 코딩한 후 3

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

수의 범위는 0점에서 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실제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

성, 미혼자녀 유무의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미만’ 

1에서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을 6으로 코딩하여 연속변

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성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본인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미혼자녀 유무

의 경우 ‘미혼자녀 있음’ 1, ‘미혼자녀 없음’을 0으로 코딩

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3)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 경제생활 만족도, 주

관적 계층의식, 노후준비 여부의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만원 급간으로 측정하였으며 ‘49만

원 이하’ 1에서부터 ‘800만원 이상’ 17로 코딩하여 연속변

수로 사용하였다. 경제생활 만족도는 가족의 경제생활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하층’ 1점에서부터 

‘상류층’ 5점까지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계

층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노후준비 여부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를 1점, ‘아니다’를 0점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4)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은 자녀관,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소재에 대한 태도 등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녀관

은 총 3문항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가

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 ‘자

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로 질문하였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필요하고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함

을 의미한다. 자녀관 3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남성 

.71, 여성은 .7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3문항의 평

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총 3

문항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녀를 키

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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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남성 .76, 여성

는 .78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3문항의 평균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총 2문항으

로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남성 .69, 여성 .75

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2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노부모 부양 책임소재에 대한 태도는 

노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장남’, ‘아들 모두’, ‘딸’, ‘아들 딸 모두’, ‘능력 

있는 자녀’ 등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는 1, ‘부모 자신’, 

‘국가나 사회’, ‘기타’ 등은 ‘자녀 외’ 0으로 코딩하여 이분

변수로 사용하였다.

5) 가족관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은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성인자녀 관계

의 질,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 노후에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의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단일문항

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 대해 전

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성인자녀 관계

의 질은 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

으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사용된 4문항 중 신뢰도를 저

해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

다’, ‘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

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등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다고 지각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남성 .66, 여성 

.7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3문항의 평균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 여러 가지 응답

보기 중 ‘자녀’라고 응답하였으면 1, ‘부모’, ‘배우자’, ‘애

인’, ‘형제자매’, ‘친구’, ‘성직자’, ‘자기 자신’ 등 자녀 이외

의 사람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 외’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노후에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은 

노후에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에서 ‘맏

아들과 함께’, ‘아들 가운데 한명과’, ‘딸들 가운데 한명과’, 

‘자녀 중 형편이 되는 자식과 함께’라고 응답하였으면 ‘자

녀’ 1로, ‘나 혼자’, ‘배우자와 단둘이’, ‘친구/ 애인과 함

께’, ‘유료 노인복지시설 이용’,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타’ 등을 선택하였으면 ‘자녀 외’ 0으로 코딩하여 이분

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전반적 경향을 분

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

치를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1인 성인자

녀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

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

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2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변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 1에 투입한 독립변수와 

함께 성인자녀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투

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에 앞서 투입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계수 및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여 변수 간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Appendix>

에 제시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3 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분

석에는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2차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분석은 선행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및 실제 지원과 관

련된 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토대로 한 것

임과 동시에, 가구단위 조사인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특

성 상 부부가 모두 응답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찰의 독립

성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

다. 이상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제2차 

가족실태조사 사용자 안내서에 따라 2차 가중치를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의 전반적 경향을 성별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남성이 평균 

63.34세(범위: 48-89세), 여성이 평균 60.04세(범위: 47-86

세)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39.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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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 = 524)

Female

(N = 532)

M SD M SD

Age 63.34 8.00 60.04 8.39

Subjective health (1-5) 3.38 .91 3.27 .87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1-5) 3.09 .89 3.09 .87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1-5) 2.39 .80 2.45 .77

Attitudes toward children (1-5) 3.95 .62 3.91 .61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1-5) 3.46 .74 3.56 .73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1-5) 3.33 .81 3.36 .71

Satisfaction with couple relationships (1-5) 3.54 .73 3.37 .76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1-5) 3.25 .62 3.41 .59

n % n %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graduate 22 4.3 39 7.4

Elementary school graduate 101 19.6 132 25.0

Middle school graduate 88 17.1 113 21.5

High school graduate 201 39.1 195 36.9

College graduate 88 17.2 48 9.0

Graduate school 13 2.6 1 0.1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KRW 10,000)

KRW 99 or lower 59 11.9 74 14.3

KRW 100-199 152 30.6 122 23.7

KRW 200-299 80 16.0 94 18.3

KRW 300-399 107 21.4 94 18.4

KRW 400-499 48 9.5 51 9.9

KRW 500-599 41 8.2 41 7.9

KRW 600 or higher 12 2.3 39 7.6

Have unmarried child

Yes 268 51.3 298 56.1

No 255 48.7 233 43.9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Yes 248 47.4 268 50.3

No 276 52.6 264 49.7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elderly parents

Child 377 71.9 363 68.3

Others 147 28.1 168 31.7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Child 43 8.3 68 12.7

Others 480 91.7 464 87.3

Someone to live with in later life

Child 63 12.0 59 11.1

Others 461 88.0 473 88.9

Table 1. Participan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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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 = 524)

Female

(N = 532) t

M SD M SD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1-5)

 Parents are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college tuition. 3.44 .79 3.49 .75 1.09

 Parents are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wedding expenses. 3.19 .72 3.19 .75 .00

 Parents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married children. 3.09 .86 3.10 .73 .19

Average of 3 items 3.24 .62 3.26 .58 -.54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Yes

(%)

No

(%)

Yes

(%)

No

(%)

 Economic support 22 78 25 75

 Housework support 23 77 30 70

 Care support (e.g., care for child, sick family) 14 86 16 84

Table 2.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and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Descriptive Statistics

초등학교(19.6%) 졸업이었다. 여성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

업(36.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 초등학교 졸업(25.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

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범위: 1-5점)는 남성 평균 3.38점

(SD = .91), 여성 평균 3.27점(SD = .87)으로 남성이 더 건강

하다고 지각하였다. 미혼자녀 유무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 268명(51.3%), 여성 298명(56.1%)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남성의 30.6%가 100-199만원 

미만, 여성 23.7%가 100-199만원 미만이이라고 응답하였

고,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범위: 1-5점)는 남성 평균 3.09

점(SD = .89), 여성 평균 3.09점(SD = .87)으로 중간 수준

이었다. 주관적 계층의식(범위: 1-5점)은 자신이 지각하는 

계층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남성 평균 2.39점(SD = 

.80), 여성 평균 2.45점(SD = .77)으로 중하층에 가깝게 지

각하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남성의 47.4%가 준

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0.3%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의 전반적 경향

을 살펴보면 자녀관(범위: 1-5점)의 경우 남성 평균 3.95점

(SD = .62), 여성 3.91점(SD = .61)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

준이어서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범위: 1-5점)를 살펴보면 남성 평균 3.46

점(SD = .74), 여성 평균 3.56점(SD = .7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양육을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일로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범위: 1-5점)는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

야 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남성 평균 3.33점(SD = .81), 

여성 평균 3.36점(SD = .71)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었다. 노부모 부양의 책임소재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71.9%, 여성의 68.3%가 노부모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

고 응답하였다. 

가족관계 특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만

족도(범위: 1-5점)의 경우 남성이 평균 3.54점(SD = .73), 

여성이 평균 3.37점(SD = .76)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

준이었다.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범위: 1-5점)은 남성

의 평균 3.25점(SD = .62), 여성의 평균 3.41점(SD = .59)

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8.3%, 여성

이 12.7%였다. 노후에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2.0%, 여성 11.1%이었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실제 

지원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보고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실제 지원의 전반적 경향은 <Table 2>

와 같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 등록금의 경우 남성 평균이 3.44점(SD = .79), 

여성 평균이 3.49점(SD = .75)으로 가능한 점수범위(1-5점)

를 고려할 때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준비 비용은 

남성 평균 3.19(SD = .72), 여성 평균 3.19(SD = .75)였으며, 

결혼 후 돌보아 줄 책임의 경우 남성 평균 3.09(SD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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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 = 524)

Female

(N = 532)

B SE B β B SE B β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00 .00 -.09 .00 .00 .06

 Education .03 .02 .06 .03 .03 .06

 Subjective health .03 .04 .04 -.02 .03 -.03

 Have unmarried child (yes = 1) .18 .06 .14** .03 .06 .02

Economic factors

 Monthly household income -.03 .01 -.19*** .00 .01 .03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10 .04 .15** .01 .04 .02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15 .15 -.15* -.07 .04 -.09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yes = 1) -.02 .06 -.02 .09 .06 .08

Attitudinal factors

 Attitudes toward children .06 .05 .06 .04 .04 .04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05 .04 .06 .01 .03 .01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19 .03 .25*** .24 .05 .29***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elderly parents (child = 1) -.00 .06 -.00 -.07 .05 -.06

Family relationship factors

 Satisfaction with couple relationships .08 .04 .10* .09 .03 .12**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02 .05 .02 .08 .04 .08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child = 1) .11 .10 .05 .26 .08 .15***

 Someone to live with in later life (child = 1) .05 .08 .03 .11 .08 .06

Constant 2.10 1.41

R
2

 .17  .19

*p < .05, **p < .01, ***p < .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여성 평균 3.10(SD = .73)으로 결혼준비 비용과 결혼 후 

돌보아 줄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중간 수준으

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에 관한 태도를 측정한 이상의 3개 문항의 평균은 남성이 

3.24점(SD = .62), 여성이 3.26점(SD = .58)이었다. 가능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

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

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 = -.54, ns).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을 유형별로 살

펴보면 생활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은 남성의 22%, 여

성의 25%가 제공하였다. 가사 등 집안일의 경우 남성의 

23%, 여성의 30%가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손자녀 돌보기, 병간호 등의 가족원 돌봄은 남성의 

14%, 여성의 16%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집안일 

지원, 가족원 돌봄 지원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관련 

변수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부모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부모 부양 태도 특성, 가족

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남성의 회귀모델에 투입한 변수

는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분산의 

17%를 설명하였고, 여성의 회귀모델에 투입한 변수는 분

산의 19%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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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 = 524)

Female

(N = 532)

B SE B β B SE B β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00 .00 .07 -.00 .00 -.05

 Education .01 .04 .02 -.03 .04 -.04

 Subjective health .17 .05 .17 *** .10 .04 .09 *

 Have unmarried child (yes = 1) .47 .08 .23 *** .29 .09 .15 **

Economic factors

 Monthly household income -.00 .01 -.02 .03 .01 .13 *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22 .05 -.22 *** -.09 .05 -.08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10 .06 .09 .12 .06 .10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yes = 1) .15 .09 .08 .26 .08 .14 **

Attitudinal factors

 Attitudes toward children -.10 .07 -.07 -.05 .06 -.03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17 .05 .14 *** .03 .05 .03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09 .05 .08 -.01 .06 -.00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elderly parents (child = 1) .05 .08 .02 -.09 .08 -.05

Family relationship factors

 Satisfaction with couple relationships -.02 .05 -.01 -.10 .05 -.09 *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16 .06 .10 * .02 .06 .01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child = 1) -.07 .14 -.02 .09 .12 .03

 Someone to live with in later life (child = 1) .14 .12 .05 .20 .12 .06

 Attitude of support for adult children -.04 .06 -.02 -.03 .07 -.02

Constant -1.28 .93

R2 .14 .18

*p < .05, **p < .01, ***p < .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미혼자녀 유무

가 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β = .14, p < .01). 즉 미혼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자녀

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었다.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유의미한 변수

는 없었다.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월평균 가구소득(β = 

-.19, p < .001), 경제생활 만족도(β = .15, p < .01), 주관적 

계층의식(β = -.15, p < .05)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생활에 더 만족할수록, 주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 낮

을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

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남성 β = .25, p < .001; 여

성 β = .29, p < .0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게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

두 부부관계 만족도(남성 β = .10, p < .05; 여성 β = .12, 

p < .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할수록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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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

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는 어려울 때 의지가 되

는 사람이 자녀(β = .15, p < .001)인 경우에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3.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 관련 변수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과 관련된 사

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

한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성의 회귀

모델에 투입된 변수는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 

분산의 14%를 설명하였고, 여성의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

수는 분산의 18%를 설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관적 건

강성(β = .17, p < .001), 미혼자녀 유무(β = .23, p < .001)

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관적 건강성(β = .09, p < .05), 미혼자녀 유무(β = .15, 

p < .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성인자녀를 둔 아

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만족도

(β = -.22, p < .001)가, 여성의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β 

= .13, p < .05)과 노후준비 여부(β = .14, p < .01)가 유의

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는 경제

생활에 덜 만족하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자녀를 둔 어

머니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을 살펴보면 남

성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β = .14, p < .001)가 유

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자녀양육이 힘들고 어려운 일

이라고 지각할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자녀 및 노부모 부

양에 대한 태도 특성 중 성인자녀의 도구적 지원 제공과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는 없었다.

가족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β = .10, p < .05)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함을 의미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특성 중 부부관계 만족

도(β = -.09, p < .05)가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 부부관계에 덜 만족 할수록 성인자녀

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함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1의 

종속변수인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를 연구문

제 2의 회귀모델에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는 남녀 모두 실제 지원 제공과 유

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 중 도

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 지원 제공과 관련된 아버

지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태도 특

성, 가족관계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가구원용 조사 응답자 중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 총 1,056명(남성 

524명, 여성 5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

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유

의미하게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혼자녀

가 있을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 경제생활에 

만족할 경우, 주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 낮을 경우, 노부

모 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할 경우에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

임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노부모 부양이 자

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할 경우,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에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갖는다. 

남성과 여성의 성인자녀 지원에 관한 태도에서 공통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와 부부관계 만족도이다. 남녀 모두 노부모 부양이 자녀

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더욱 지지한다. 자녀가 노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모

세대는 그만큼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질 것이

라는 생각이나 기대를 할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관계에 만족할수록 성인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는 부부관계의 만족이나 질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전이

시키는 다양한 도구적 지원이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을 조

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으면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에 더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대학 교육비 등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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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지원에 관한 의무를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다는 Y. Lee(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으면 성인자녀

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모

두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형성했다면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덜 갖게 됨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미혼자녀 유무

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

련된 태도에서 자녀의 결혼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은 대부분의 경제적 특성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

난 반면, 여성은 경제적 특성 중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가 

없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와 경제적 특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거나, 주

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 낮으면,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된 부양자 역할을 담

당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낮은 소득수준이나 낮은 계층이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구적 지원이 부모

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적 지

원 뿐 아니라 자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노동

이나 손자녀 돌봄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소득이나 주관적 계층과는 

반대로, 남성은 경제생활에 만족할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장과 사회에서 경험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자녀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구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남성의 경우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경제생활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관련성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도구적 지원에 관

한 태도에 있어 경제적 특성이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방식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

서 경제적 특성과 아버지의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에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이지

만,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난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에서 

아버지의 경우 경제적 특성이 중요했다면 어머니의 경우

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는 연구(Y. Lee, 201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교환론적 관점에서 보면, 성인자녀로부터

의 정서적 지원을 의미 있게 여기는 어머니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과 유의

미하게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

하다고 생각할 경우,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생활에 

덜 만족할 경우,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

성인자녀 관계의 질이 좋을 경우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

고 생각할 경우,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

이 높을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 부부관계에 덜 

만족할 경우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다.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에서 남성과 여성 모

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주관적 건강과 미혼자녀 유

무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J. Jin, 1999; 

J. Jung & G. Kim, 2012; B. Son,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아버지의 경우 건강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건강할 경우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부모가 건강할 경우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돌봄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

측할 수 있다. 한편,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는 생활비

나 교육비, 가사노동 등의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할 가능

성이 있다. 이는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와 동거

할 경우 가사노동을 지원받을 확률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생활에 덜 만족할수록, 자녀양육

이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태도를 가질수록, 부모-자녀관계

의 질이 좋을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E. Grundy & J. Hen-

retta, 2006)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경우 경

제생활에 덜 만족할수록 자신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에 대

한 인식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J. Lee and J. Bauer(2013)의 연구결과는 이러

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남성은 자녀양육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 도구적 지

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자녀양육에 부정적

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남성이 부모는 성인자녀를 도구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

수준도 높은 것인지, 현재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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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인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자녀관이

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실제 지원 간의 인과관계는 

추후 종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한편, 남성은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이 좋을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한다. 이는 세대 간 

친밀감과 관계 만족도가 실제 도구적 지원제공 시간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L. Guzman, 1999; A. 

Hunter, 1997; J. Lee & J. Bauer, 2013)와 일치하며, 애정

적 결속과 세대간 지원의 관계를 가정한 세대간 결속 모

델(V. Bengtson & R. Roberts, 1991)을 지지하는 결과이

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성인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도구적 지원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로서, 성

인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감을 도구적 지원

을 통해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성인자녀에게 경제

적 지원이나 가사노동, 손자녀 양육 등의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한다. 이는 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이

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K. McGarry & 

R. Schoeni, 1995; B. Son, 1998)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

원을 더 제공한다.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만

큼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만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

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할 경우 지원에 관한 태도와 무관하

게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모 본

인이 성인자녀 지원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

이 건강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한 조모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지 않을 핑계가 없다는 한 질적 연

구의 결과(J. Lee & J. Bauer, 2013)와 일맥상통하는 내용

이다. 

이외에도 남성의 경우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할 경

우,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이 좋은 경우에 도구적 지원

에 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자녀가 있을 경

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에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도

구적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집안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에서는 

아버지 집단에서만 미혼자녀 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실제 지원에서는 어머니 집단에서도 미혼자녀가 지

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가구소득이 높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 도구적 지원에 관한 본인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실

제로 도구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성인자녀에 도구적 지원을 한다는 연구결과(Y. 

Lee, 2010; K. MaGarry & R. Schoena, 1995)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 

지원 제공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인자녀를 지

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지지하지 않더라

도 실제로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성

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

제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

을 지원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 및 가치관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심

리적 복지나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각하는 상태에서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K. Fingerman, 

Y. Cheng, E. Wesselmann, S. Zarit, F. Furstenberg, & K. 

Birditt, 2012)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

제 지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

구의 주제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부모의 심리적 복지나 부모-자녀관

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다양한 특성을 밝혔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2차 가족실태조사라는 

횡단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는 대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

(association)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종단 자

료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특성과 성인자녀 지원 제공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도구적 지원의 측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제2

차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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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하여 성인자녀의 대학교육비, 자녀결혼준비 비용, 

결혼한 자녀를 위한 지원(손자녀 돌봄 및 경제적 지원)을 

지원의 내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지원 제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가사 등 집안일, 손자녀 등 가족원 

돌봄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성인자녀에 대한 도

구적 지원에서 중요한 측면이지만 이들 문항이 다양한 형

태의 도구적 지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를 측정한 문항과 실제 지원

을 측정한 문항에서 사용한 도구적 지원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태도와 실제 지원을 맞비교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응답방식 역시 태도는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

한 반면, 실제 지원은 지원의 여부로 측정하여 차이가 있

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적 지원을 포괄하

는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도구적 지원의 하위범주별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태도와 실제 지원을 

측정할 때 동일한 유형의 지원에 대해 동일한 응답방식을 

사용하여 태도와 실제 지원을 대칭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

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확률표집방법

을 사용하여 수집한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자

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집안일, 가족원 돌봄 등을 포함하였다는 점도 의

미가 있으며, 성인자녀 지원을 예측하는 부모의 특성으로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특성 등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특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특히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요인 중 서로 다른 특성이 의

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앞으로 가족을 대상

으로 하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때 다양한 부모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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